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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와 강도]
밤길을 가던 한 중년 남자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남자를 위협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좋게 말할 때 돈 내놔!” 

남자는 두려움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강도에

게 말했다. 

“안 돼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집 근처에서 강도에게 돈을 뺏겼다고 하면 마누라

가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준다 이거지?” 

강도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중년 남자의 멱살을 쥐

며 한마디 했다. 

“야! 이 자식아! 그럼 내가 오늘도 허탕했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아버지와 아들]
어린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아들들을 휘해 장난감 

하나를 사 왔다. 

아들들은 서로 장난감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싸웠

다. 아들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장난감 주인을 정해 

주라고 졸랐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 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이 그 장난감 

주인이다.”

아이들은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빠 것 사왔네요!!!”

[동병상련]
신혼여행을 마치고 회사에 처음 출근한 부하직원

이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진 부장이 칭찬을 했다.

“역시 자네 결혼을 잘했네. 나도 결혼한 다음부터 

말쑥한 복장을 할 수 있었지.”

그 말을 들은 부하직원이 다 안다는 표정을 짓더

니 말했다.

“부장님도 저처럼 신혼여행 때 사모님에게 빨래하

는 법, 다림질하는 법을 다 배우셨군요.”

[돈과 머니]
머니(Money) → 돈

슬그-머니(Money) → 도둑이 훔쳐간 돈

에그-머니(Money) → 계란 살 때 지급한 돈

어-머니(Money) → 생각만 해도 찡한 돈

할-머니(Money) →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시어-머니(Money) →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좋아하는 동물]
어느 가장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동물원에 놀러 

갔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좋아하는 동물은 뭐지?”

“사자요.”

똑같은 질문을 딸에게 했다.

“난, 원숭이.”

끝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밍크도 좋고, 흰여우도 좋고, 악어도 좋고...”

[손자의 해결법]
할머니가 네 살짜리 손자에게 색깔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아가야, 이 전화기는 무슨 색이지?”

“노란색요.”

“그럼 저 화분은 무슨 색일까?”

“갈색요.”

할머니는 손자의 대답에 흡족해하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저 시계는 무슨 색깔일까?”

그러자 손자가 지겹다는 듯이 말했다.

“할머니, 저에게 계속 물어보지 말고, 할머니도 유

치원에 가서 배우세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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